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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급식을 통해 식사

와 간식을 섭취하고 보육교사의 식사지도를 통해 식습관

을 형성하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을 기준으로, 43,770 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영유아 약 370만 명 중 약

149만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1,2 

영유아기에는 신체적, 인지 및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짐

에 따라 숟가락, 젓가락 등의 식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음식

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3 특히, 유아로 성장하면서 자기주

장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행동 및 사물 등에 대해서 고집, 기

호 등이 생기고 음식 섭취에 있어서 기호가 뚜렷해진다.4,5

이런 이유로 인하여 유아기에 편식, 소식 등의 식습관 문제

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

은 평생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성인기의 건강과도 밀접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eating behaviors and teachers' feeding practices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s. In addition, it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teachers' feeding practices on children age

under 2 years ( ≤ 2 years old) and 3 years and older (3~5 years old). Methods: A total of 169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in Geumcheon-gu, Seoul, Korea,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December 2013.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questions on children's eating behaviors, feeding practices; ‘Explain’, ‘Praise’, ‘Modeling’, ‘Indulgent’,

‘Insist’ and ‘Reward’, interaction with home, and a range of dem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rate: 51.2%). Results:

Approximately 59.2% of teachers had not taken a class on feeding practice and the average score for nutrition knowledge

was 14.6 out of 30 points. The most undesirable eating behavior of children during mealtime was ‘eating while walking

around (36.7%)’ both ‘ ≤ 2 years old’ and ‘3~5 years old’. Regarding feeding practices according to children's undesirable

eating behaviors during mealtime,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When children did not eat all of the foods

that were served and did not clean up silverware or seats after having food, teachers caring for ‘3~5 years old’ practiced

‘Explain’. However, percentages of those who practiced ‘Indulgent’ and ‘Model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eachers

caring for ‘ ≤ 2 years old’ than ‘3~5 years old’.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eachers caring for children lack

education and knowledge about nutrition and feeding practice. In addition, verbal feeding practices, like explain, were

mainly used by teachers. As a result, for teachers, guidelines and programs for learning about age appropriate feeding

practice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s may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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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가지므로6 영유아기에 편식이나 소식 등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한 교육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의 행동 및 발달은

영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정

과 부모는 영유아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써 식습관을

포함한 영유아의 행동 및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4,5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 자녀에게서 부모

와 동일한 식습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7,8 또한 부

모의 식사지도에 따라 자녀는 감정적 섭취, 과식 등의 부정

적 식습관을 가질 수도 있으며9-12 반대로 과일, 채소, 우유

등의 섭취를 늘리거나 건강 행동을 실천하는 등의 긍정적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7,1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

으므로,1,2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

는 급식이나 보육교사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대

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고 급식시간에 배식 및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가정에

서의 부모 못지않게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Head Start Program)을 이용하는 유

아와 유아를 돌보는 교사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내용이 서

로 비슷하였을 뿐 아니라, 유아의 비만과 교사의 비만이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에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편식 및 식사행동 불량 등의 문제

를 교정 또는 지도하기 위해 식사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식사지도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그러나 식사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 및 확신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7,18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식사지도

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17에서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편식이

줄어들고 식습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식사지도에 대

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반면 유아의 기호를 존중하지 않

고 음식을 남기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사지도를 하는 것인지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는 영아의 식사지도를 수행하

고 있으나 다양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영아의 식사지도

에 대한 어려움, 편식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보육교사의 식사지도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영양교육의 정보를 얻는

곳이 잡지, 경험, 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16,19 이에 보육교

사에 의해 실시되는 식사지도의 수준이 우려되며 식사지

도와 관련한 교육실시 및 관련 자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영유아

의 바람직한 식사행동 형성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자 어

린이집 급식시간에 영유아에게 관찰되는 바람직하지 않

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해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식사지도

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서울시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

지 않은 식사행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

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은 영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금천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2

월에 금천구 관내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330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

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8부 (회

수율: 69.1%)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총 16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률: 51.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교사13,18와 학부모20의 식사지도에 대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

문지는 응답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과 응답자의 일반사

항, 영양 및 위생 관련 지식, 급식시간에 영유아에게 관찰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도 방

법, 식사지도에 대한 가정과의 상호작용 방법으로 구성되

었다.

영양 및 위생관련 지식 항목은 영유아 영양 관련 교재3,5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영양사 3명 및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 및 난이도를 평

가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영양 및 위생관련 지식 항목은

총 10문항이며, 일반적인 영양 지식 3문항, 영유아 관련 영

양 지식 5문항, 개인 위생 및 식재료 위생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응답하도록 제시

하였으며 응답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오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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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급식시간에 영유아에게 관찰되는 바람직하지 않

는 식사행동은 행동 발생 빈도로 질문하였으며 ‘전혀 나타

나지 않는다 (1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점)’, ‘가끔 나

타난다 (3점)’, ‘자주 나타난다 (4점)’, ‘항상 나타난다 (5점)’

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식사지도 방

법에 대해 조사한 연구13와 국내의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식사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18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여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식사지도 방법

으로 ‘설명 (Explain)’, ‘칭찬 (Praise)’, ‘모델링 (Modeling)’,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 (Indulgent)’, ‘강요 (Insist)’, ‘스티

커 등의 물질적 보상 (Reward)’ 방법을 제시하고 급식시간

에 영유아에게 관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

한 식사지도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

학교 IRB에서 심사 면제대상임을 확인 받았다 (SNU IRB

No. E1306/001-024).

분석
 

방법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된 모든 항목

을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응답자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만 0~2세인

경우 영아반 ( ≤ 2 years old)으로, 만 3~5세인 경우 유아반

(3~5 years old)으로 구분하여 영아반 담당교사와 유아반

담당교사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

이제곱 검정 또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반사항

응답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 39.1%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32.0%),

국공립 어린이집 (29.0%) 순이었다 (Table 1). 응답자는 모

두 여성이었으며, 40대 이상이 50.3%를 차지하였다. 어린

이집 근무 경력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5.6년을 근무하

였으며, 영아반 담당교사는 5.2년, 유아반 담당교사는 6.8

년으로 근무기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p < 0.05).

영양
 

및
 

위생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및
 

지식
 

점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59.2%는 승급교육 및

직무연수 등의 의무교육 이외에 영유아의 식사지도와 관

련한 별도의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T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centers and teachers

Total

(n = 169)

Teacher caring for children

χ2 

value

≤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n (%) 

About child-care centers(respondents’ working place)

Type of

child-care center 

Public 49 (29.0) 29 (22.3) 20 (51.3)

25.777***Private, Institution-based 54 (32.0) 37 (28.5) 17 (43.6)

Private, Home-based 66 (39.1) 64 (49.2) 2 (5.1)

Size of 

child-care center

(number of children)

< 20 59 (34.9) 58 (44.6) 1 (2.6)

27.143***20~49 41 (24.3) 31 (23.8) 10 (25.6)

50~100 69 (40.8) 41 (31.5) 28 (71.8)

About teachers

Gender Woman 169 (100.0) 130 (100.0) 39 (100.0) -

Age 

20’s 27 (16.0) 17 (13.1) 10 (25.6)

10.656*
30’s 57 (33.7) 40 (30.8) 17 (43.6)

40’s 68 (40.2) 56 (43.1) 12 (30.8)

≥ 50’s 17 (10.1) 17 (13.1) 0 (0.0)

Educationlevel

High school 44 (26.0) 38 (29.2) 6 (15.4)

3.911
Junior college 64 (37.9) 46 (35.4) 18 (46.2)

University 59 (34.7) 44 (33.8) 15 (38.5)

Graduate school 2 (1.2) 2 (1.5) 0 (0.0)

Mean ± SD t value

Duration of experience1)(year) 5.6 ± 4.2 5.2 ± 4.3 6.8 ± 3.7 -2.030*

1) Total = 158, ≤ 2 years old = 121, 3~5 years old = 37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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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반 담당교사의 43.6%가, 영아반 담당교사의 63.8%

가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담당 영유아연

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보육교사의 영양 및 위생관련 지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30

점 만점에 평균 14.6점이었으며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

행동
 

및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

보육교사의 36.7%는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식

사행동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은 ‘영유아가 돌

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으로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 (24.3%)’, ‘영유아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어 식사시간을 길게 하는 행동 (19.5%)’ 순으로 응답하

였다 (Table 3).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

동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영아반 담당교사와 유아반 담당

교사 간에 차이를 보였던 식사행동은 ‘영유아가 돌아다니

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 (p < 0.01)’과 ‘영유아가 식사 후 식

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 (p < 0.01)’이었다 (Table

4).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은

5점 만점에 3.5점인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이었으며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Table 2.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child-care teachers

Items

Total

(n = 169)

Teacher caring for children

χ2 value
≤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n (%)

Taking class about 

feeding practice

 Yes 69 (40.8) 47 (36.2) 22 (56.4)
5.095*

 No 100 (59.2) 83 (63.8) 17 (43.6)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Mean ± SD t value

14.6 ± 4.6 14.5 ± 4.7 14.7 ± 4.2 -0.181

*p < 0.05

Table 3. The most undesirable eating behavior of children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

Items

Total

(n = 169)

Teacher caring for children

χ2 value≤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n (%)

Eating while walking around 62 (36.7) 54 (41.5) 8 (20.5)

8.754

Taking time by holding foods in their mouth, not swallowing 33 (19.5) 21 (16.2) 12 (30.8)

Tending to eat favorite foods 29 (17.2) 21 (20.5) 8 (20.5)

Playing with foods or silverware 41 (24.3) 30 (23.1) 11 (28.2)

Others1) 4 (2.4) 4 (3.1) 0 (0.0)

1) Not eating all of the served foods, not clearing up silverware or seats after having foods.

Table 4. Frequency1) of children’s undesirable eating behavior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

Items

Total

(n = 169)

Teacher caring for children

t-value≤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Mean ± SD

Eating while walking around 2.5 ± 1.0 2.6 ± 1.0 2.1 ± 1.1 3.108**

Taking time by holding foods in their mouth, not swallowing 3.1 ± 0.9 3.0 ± 0.9 3.3 ± 1.0 -1.929

Tending to eat favorite foods 3.0 ± 0.9 3.0 ± 0.9 3.1 ± 1.0 -0.767

Playing with foods or silverware 3.5 ± 0.8 3.5 ± 0.8 3.6 ± 1.0 -0.804

Not eating all of the served foods 2.9 ± 0.9 2.9 ± 0.8 2.9 ± 1.0 0.227

Not clearing up silverware or  seats after having foods 2.9 ± 1.1 3.1 ± 1.0 2.4 ± 1.2 3.286**

1) 1: never, 2: rarely, 3: sometimes, 4: mostly, 5: alway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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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5에 급식시간 중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해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제시

하였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

의 경우는 ‘칭찬’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전체 보육교

사의 34.9%는 ‘칭찬’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으며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칭찬’이 34.6%,

‘설명’은 20.8%, ‘영아의 의사에 맡김’은 24.6%인 반면, 유

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칭찬’이 35.9%, ‘설명’이 38.5%,

‘영아의 의사에 맡김’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전체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식사지도 방법은 ‘설명’이

었으며 (39.6%), 영아반 담당교사 (33.1%)에 비해 유아반

담당교사 (61.5%)가 ‘설명’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배정도 많았으며 담당 영유아연령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해 보육교사는

Table 5. Feeding practices performed by teacher regarding children’s undesirable eating behaviors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

Items

Total

(n = 169)

Teacher caring for children

χ2 value≤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n (%)

Not eating all of 

the served foods

Explain 42 (24.9) 27 (20.8) 15 (38.5)

10.968*
Praise 59 (34.9) 45 (34.6) 14 (35.9)

Modeling 23 (13.6) 19 (14.6) 4 (10.3)

Indulgent 34 (20.1) 32 (24.6) 2 (5.1)

Others1) 11 (6.5) 7 (5.4) 4 (10.3)

Eating while

walking around

Explain 102 (60.4) 75 (57.7) 27 (69.2)

2.621

Praise 36 (21.3) 30 (23.1) 6 (15.4)

Modeling 18 (10.7) 15 (11.5) 3 (7.7)

Indulgent 2 (1.2) 2 (1.5) 0 (0.0)

Others 11 (6.5) 8 (6.2) 3 (7.7.)

Taking time by holding 

foods  in their mouth, 

not swallowing

Explain 74 (43.8) 55 (42.3) 19 (48.7)

1.590

Praise 52 (30.8) 40 (30.8) 12 (30.8)

Modeling 26 (15.4) 20 (15.4) 6 (15.4)

Indulgent 1 (0.6) 1 (0.8) 0 (0.0)

Others 16 (9.5) 14 (10.8) 2 (5.1)

Tending to eat 

favorite foods

Explain 80 (47.3) 54 (41.5) 26 (66.7)

8.020

Praise 44 (26.0) 37 (28.5) 7 (17.9)

Modeling 25 (14.8) 22 (16.9) 3 (7.7)

Indulgent 2 (1.2) 2 (1.5) 0 (0.0)

Others 18 (10.7) 15 (11.5) 3 (7.7)

Playing with

foods or

silverware

Explain 123 (72.8) 92 (70.8) 31 (79.5)

2.429

Praise 17 (10.1) 13 (10.0) 4 (10.3)

Modeling 13 (7.7) 12 (9.2) 1 (2.6)

Indulgent 1 (0.6) 1 (0.8) 0 (0.0)

Others 15 (8.9) 12 (9.2) 3 (7.7)

Not clearing up 

silverware or seats 

after having foods

Explain 67 (39.6) 43 (33.1) 24 (61.5)

11.039*
Praise 53 (31.4) 44 (33.8) 9 (23.1)

Modeling 34 (20.1) 30 (23.1) 4 (10.3)

Indulgent 4 (2.4) 4 (3.1) 0 (0.0)

Others 11 (6.5) 9 (6.9) 2 (5.1)

1) Insist, reward and other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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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보상’ 등의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영유아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행동’에 대해 보

육교사가 ‘보상’ 또는 ‘강요’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

하는 경우가 10.7%였다.

식사지도
 

관련
 

가정과의
 

상호작용

응답자의 12.4%는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식

사지도와 관련하여 가정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에서 가정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어

린이집의 45.0%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21.9%는 간담

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고 찰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시간에 나타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

도 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반 담당교사와 유아반 담당교사 별

로 비교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59.2%는 의무적으로 수

강하여야 하는 교육 이외에 영유아의 식사지도와 관련한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었다. 영양 및 위생 관련 지식 점

수는 30점 만점에 절반에 해당하는 평균 14.6점으로 나타

났으며 국내의 다른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교육 수강

경험 부족과 영양 및 위생과 관련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을

언급한 것과 유사하였다.16,19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

급식시간 중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

영양 및 식사지도와 관련한 지식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가 드물어 이를 수강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

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어린이

집 운영 및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

으로 식사지도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를 다수 제공하고, 정

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전체 보육교사 중 36.7%는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

식을 먹는 행동’이 어린이집 급식시간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 관련 행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 (24.3%)’, ‘영유아

가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어 식사시간을 길게 하는

행동 (19.5%)’, ‘영유아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행동

(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90.6%가 유아 자녀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으며, 편식 (34.4%)을 가장 큰 식습관 문제로 생

각하였고, 식사시간이 긴 것 (15.6%)도 응답 비율이 높았

다.21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영아의 편식 및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을 가장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2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어린이집 급식시간 중 가장 바

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은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유아반 담당

교사의 경우에는 ‘영유아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어

식사시간을 길게 하는 행동 (30.8%)’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영아반 담당교사 (16.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아

반 담당교사의 경우,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행동

(41.5%)’에 대한 응답 비율이 유아반 담당교사 (20.5%) 보

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아기에는 인지적 성장과 언어발

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영아기에 비하여 의사소통

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23 따라서 유아반 담당교

사는 유아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돌아다니면서 먹는 행

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영아반 담당교사에 비하여

급식시간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하

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유아기에는 식품에

대한 기호가 생겨 편식하기 때문에3 유아가 급식으로 제공

되는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는 행동이 빈번히 발생되

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유아반 담당교사는 가장 바람

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6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에 나타나는 편식 등의 문

Table 6. Interaction about feeding practices with parents

Items

Total

(n = 169)

Children’s age group

χ2 value≤ 2 years old

(n = 130)

3~5 years old

(n = 39)

n (%)

Type of interaction 

with parents

No interaction 21 (12.4) 14 (10.8) 7 (17.9)

1.903
News letter 76 (45.0) 61 (46.9) 15 (38.5)

Meeting 37 (21.9) 29 (22.3) 8 (20.5)

Others 35 (20.7) 26 (20.0) 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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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에 대해 적절한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편식, 식습관 개

선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편식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6,18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24-26

영양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되어 급식시간 외의 별도

의 시간을 마련하여 진행되며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25,26 이에 급식시간 중

에 식사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사지도 방법 등에 대

한 자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

동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영유아가 돌아다니

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 2.6점으로 2.1점인 유아보다 상

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영유아가 식사 후 식사도

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도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빈

번하게 나타났다. 만 2~5세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음식 및 식사시간의 일상에 대한 규칙 설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국내 연구의 결과, 영유아에게 ‘식사 중에 돌아다니

면 안 된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규칙이 부여된 경우가 약 67.7%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칙을 부여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만 2세 영아의 경우 음식 및 식사시간의 일상에

대한 규칙을 부여한 경우가 12.1%였으나, 만 5세 유아의

경우 22.5%로 식사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유아는 영아에 비하여 정서 및 인지적으로 발

달하였으므로23 정해진 규칙을 인지하고 규칙대로 행동할

수 있다. 때문에 급식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해 규칙을 세워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

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

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보육

교사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을 ‘설명’의 방

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영아반 담당교사에 비해 유아반 담당교사가 ‘설

명’을 통해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아와 유

아는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 및 지도 방법을 달

리하여야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인지적 성장으로 인하여

보육교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23 ‘설명’을 통한 식

사지도가 가능하다. 영아는 모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4 또래나 보육교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모방할 수 있

으므로 ‘모델링’을 활용하여 식사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에 대해 ‘보

상’이나 ‘강요’로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다는 ‘칭

찬’,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또

는 ‘모델링’을 통하여 식사지도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에 대한 식사지도

방법은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영아반 담당교사는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의

경우가 24.6%로 유아반 담당교사 (5.1%)에 비해 높았으

며, 유아반 담당교사는 ‘설명’으로 식사지도 하는 경우가

38.5%로 영아반 담당교사 (20.8%)에 비해 높았다. ‘보상’을

통한 식사지도는 올바르게 식습관이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보상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을 만들기도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28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식사지도 시 ‘보상’보다는 현재와 같이, ‘칭찬’이나 ‘설명’,

‘모델링’과 같은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스웨덴과 한국 유아교육기관의 급식 지도를 비교한 연

구에 따르면, 스웨덴 교사는 2~5세 영유아가 원하는 양 만

큼 배식하되 (79.1%) 음식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는지 않

는 것 (95.5%)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교사는 유아에게 일정

한 양을 배식하고 (65.8%) 약 1/3은 음식을 남기는 것을 허

용한다고 하였다.29 이처럼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

은 영유아의 배식량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식

사지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배고픈 상태 또는 포만한 정도 등과

같은 내부 신호에 따라 음식 섭취량을 조절 및 결정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33 영아

의 경우, 음식 섭취에 대한 식사지도 시 영아의 의사를 존

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사지도 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 영아반 교사가 수행하는 식사지도가 적절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배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임의

로 일정한 양을 배식하기 보다는 영아가 원하는 만큼이 제

공될 수 있도록, 영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배식 방법에 대해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시

된 연구13의 결과, 교사는 급식시간에 수행하는 식사지도

방법 중 영유아에게 교사가 영유아와 동일한 음식을 섭취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강요’나 ‘보상’ 등의 방법

보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에서 2~5세 영유아들은 성인과 같은 색깔의 음식을 섭취

하는 것만으로도 음식 섭취량 및 식사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4 미국영양사협회에서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앉아서 동일한

메뉴로 식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5 이는 영유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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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모나 교사와 같은 사람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

문에4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설명’이나 ‘칭찬’ 등의 식사지

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급식시간

중 주로 언어적 식사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모델링’을 선택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급

식시간 중에 ‘영유아가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모델링’으로 식사지도를 하는 경우

가 20.1%를 차지하였다. 특히 영아반 담당교사의 경우

23.1%가 ‘모델링’으로 식사지도를 한다고 하여, 유아반 담

당교사 (10.3%)보다 높았으며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와 유아는 인지적, 정

서적 발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를 반영한 식사지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

된다. 특히 모방을 통해 배우는 시기인 영아기에는 ‘모델

링’ 방법이 적절하므로 급식시간 중 영아에게 나타나는 문

제 행동에 대한 식사지도 수행 시 ‘모델링’의 방법을 택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가정의 부모 간에 식사

지도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지를 확인한 결과, 가정

과 상호작용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

거나 (45.0%) 간담회를 실시 (21.9%)하여 가정과 상호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보육

교사의 81.9%가 가정과 연계하여 식사지도를 한다고 응

답하였다.28 또한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편식교정

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참고자료 및 연수기회 제

공보다는 가정과 연계 지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경우가 54.8%로 나타나 보육교사가 가정과의 상호작

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그러나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조사한 국내 연

구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식사지도 방법에 대한 부모

와의 갈등을 언급하여18 가정과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사회에는 영유아가 가정 이외

의 장소, 특히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제

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가정

과 보육시설이 역할을 분담 또는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영유아의 식사지도에 있어서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

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식사지도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합의 및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ssery 등의 연구37에서 2~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에게 가정통신문  (newsletter)을 활용하여 식사지도와 관

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영유아의 식사지도에 반

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주 1회씩 총 12회 제공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영유아 자녀의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어

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가정 간

에 식사지도와 관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45.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통신문에 담겨

있는 정보가 틀렸을 경우 잘못된 방법으로 영유아의 식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식사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을 관찰하여 영유아의 식

사관련 문제 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도를 조사한 것이 아

니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

사를 수행되었다. 이에 실제로 어린이집 급식시간 중 나타

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및 이에 대한 보육교

사의 식사지도 수행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수행되는 연구에는 관찰을 통해 급식시간 중에 나타나는

영유아의 식사행동의 내용 및 빈도,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식사지도에 대한 지

식 및 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영유아 연

령에 맞는 식사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칭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식사지도 시 ‘모델링’과 같은 행동적 식사지도

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

사행동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의 식사행동 등을 모방할 수 있으므

로 ‘모델링’과 같은 행동적 식사지도가 병행될 때 더욱 효

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식습

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식사지도

와 관련된 교육과 이에 대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영유아의 영양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및 신체적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사지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가정과 연계하는

방법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올바른 정보 및 전문적인 내용

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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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

지도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의 보육교사

1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조사결과를 담당 영유아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보육교사 중 59.2%는 승급교육

및 직무연수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수강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영

양 및 위생 관련 지식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14.6점이었

다.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여러 식행동 중 ‘영유

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

고 장난치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영

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 (p < 0.05)’은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

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에 대해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의 음식을 남기는 행동 (p < 0.05)’ 및 ‘영유아가 식사 후 식

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 (p < 0.05)’에 대해 수행

하는 식사지도 방법이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

이를 보였다.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에 대해서 영

아반 담당교사는 ‘칭찬 (34.6%)’ 및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

(24.6%)’으로, 유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8.5%)’ 및 ‘칭찬

(35.9%)’으로 식사지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사 후 식

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유아반 담당교사

의 61.5%가 ‘설명’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영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3.1%)’이외에 ‘칭찬 (33.8%)’,

‘모델링 (23.1%)’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87.6%의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 (45.0%)을 발

송하거나 간담회 (21.9%)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식사지도

에 대해 가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직접 관찰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실제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식사지도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

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

도 방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식사지도에 대

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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